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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첨단섬유 소재 개발 돌입
2020년까지 에너지 발생 섬유 개발 … 태양에너지 집열판도 생산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에너지 융합 첨단섬유소재를 개발하겠다고 8월11일 발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역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 8월12일 중간보고회를 연다.

보고회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은 경북지역의 섬유산업 인프라와 동해안에 조성될 에너지 클러스터 등 신․재

생에너지 사업을 융합시켜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융합 섬유소재는 <에너지 저장ㆍ전환 시스템>과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해 사용하는 <에너지 하베

스팅 장치>로 구별되며 아직 국내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 섬유기업과 연구소에 단기적으로 태양에너지 집열판과 배터리 등의 전해질 분리막을 섬유

로 만드는 사업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섬유와 부직포가 에너지 기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에너지 발생 섬유

를 개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생산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융합 섬유소재 개발을 통해 지역 섬유산업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새

로운 국내외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현재 첨단 섬유소재 개발과 관련해 선행 특허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선진국과 업계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연길 신 성장산업과장은 “에너지 융합 섬유소재 개발 사업은 정부의 신 섬유개발 로드맵 중 태

양전지 섬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종전략을 수립한 뒤 국비지원을 받아 생산구조 개편에 나서겠

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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